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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아탑서 잠자는 기술, 
돈버는 기술로 깨운다

GIST   
       TECHNOLOGY 
INSTITUTE

과학기술응용연구소

과학기술응용연구소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포즈를 취했다(위). 

오른쪽은 박성주 연구소장.

3적은 전력으로 더욱 밝은 빛을 낼 수 있는 반도체 소자 

발광다이오드(LED). LCD TV화면의 광원으로 각광받

으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중화됐다. 에너지 절

감형 친환경 건축물에는 어김없이 LED 조명시스템이 활용

된다. 

LED 쓰임새가 늘어나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제조 

장비 개발도 중요해졌다. LED 제조 공정에서 꼭 필요한 것

은 ‘웨이퍼’다. 반도체 재료로 만든 얇은 원판인 웨이퍼를 

크게 만들면 생산성이 좋아지지만 LED 성능이 나빠질 가

능성이 크다. 약 4년 전 GIST 연구진은 LED 수요가 늘어

날 것을 예측하며 사파이어 소재의 웨이퍼 기판을 크게 하

는 동시에 LED 성능을 해치지 않는 플라스마 발생 기술을 

개발했다. 

그러나 기술을 LED 제조 공정에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제조 공정 전체를 바꿔야 해서 추가 비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기술이 실제 제조 공정에 적합하

지 않을 수도 있다. 대학에서 개발한 기술을 실제 기업이 

사용하기에 장벽이 있는 것이다. 

GIST의 과학기술응용연구소(이하 GTI, 소장 박성주)는 

이 장벽을 없앴다. LED를 제조할 때 필요한 플라스마 발생

기술을 ‘이플러스텍’이라는 기업에 이전시켜 어엿한 중견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만들었다. GTI의 기술을 이전받

은 이플러스텍은 3억5000만 원을 들인 약 2년 간의 공동개

발 기간을 거쳐 플라스마 발생 장치 양산에 성공했다. 이플

러스텍은 2009년 56억원, 2010년 120억원, 지난해 약 300

억원이 넘는 매출을 달성했다. 

상아탑에서 만든 잠자는 과학기술을 기업이 양산 및 실

용화할 수 있도록 돕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 바로 

GIST의 3대 연구소 중 하나인 GTI의 역할이다. 

‘데쓰밸리(Death Valley)’를 없애라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없애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

다.” 광주 GIST에서 만난 박성주 GTI 소장이 대뜸 건넨 첫

마디다. 죽음의 계곡이 뭐냐는 질문에 장황한 답변이 돌아

왔다. “기술 개발에 내재하는 위험이나 불확실성으로 인해 

초기 사업화 단계의 응용연구에 자금이 투입되지 않아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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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GTI는 반도체 제조장비성능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해 기업에 이전한다.

➋ 최근 GTI가 실용화 사업으로 

개발중인 풍력발전 장비.

극초단 광양자빔 연구시설의 

모습. 국내에 이 시설을 갖춘 곳은 

고등광기술연구소가 유일하다.  

게 되는 어려움입니다.” 

쉽게 풀이하면 이렇다. 대학에서 개발된 원천기술을 실제 

기업이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려면 별도 비용과 노력이 필요

하다. 실용화가 불가능한 기술도 있어 기업이 감수해야 할 

위험 요소가 많다. 기술을 제품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개발 

비용이 필요한데, 실패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고 기업이 제품을 양산하기 직전 단계까지 

지원하는 게 이른바 ‘죽음의 계곡’을 없애는 일이다. 

박 소장은 “GTI는 단순하게 학교가 보유한 원천기술을 

기업에 파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바

로 생산할 수 있도록 연구를 심화한다”고 강조했다. 

2005년 1월 설립된 GTI는 우리나라의 연구 생산성을 끌

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투자한 연구비 대비 회수율을 

나타내는 연구생산성을 살펴보면 미국이 평균 4.8%다. 컬

럼비아대, 뉴욕대, 워싱턴대 등 주요 대학 연구생산성은 무

려 10%가 넘는다. 우리나라는 평균 0.8%에 불과한데 GIST

는 GTI 설립을 통해 2010년 3.4%까지 높였다. 

박 소장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화 역사가 짧기 

때문에 원천기술이 산업화로 연결되는 노하우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GTI를 반드시 성공모델로 만들어 우리나라 

전 대학에 확산시키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매년 10~20개의 실용화 사업 발굴

GTI는 매년 10~20개 가량의 실용화 과제를 수행한다. 이들 프로젝트는 기

본적으로 기업이 원천기술을 가져가 제품을 양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연구

한다. 실용화 과제에 매년 25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다양한 분야에서 프로

젝트를 발굴해 사용하고 있다. 

실용화 과제는 최근 융합화 추세에 따라 다양한 융합 기술을 적용한 제품 

개발이 많아지고 있다. GIST 의료시스템공학과와 기전공학과 교수가 진행

하고 있는 관절 통증 분석기가 대표적이다. 미세전자제어기술(MEMS)을 

이용해 사람의 관절 내부를 들여다보고 실제로 관절 어느 부위에 문제가 있

어서 통증을 느끼는지 찾아내는 기술이다. 

박 소장은 “임상실험을 하는 의료시스템공학과와 MEMS를 연구하는 기

전공학과가 의기 투합해 실용화 사업을 직접 발굴한 것”이라며 “실제 의료

기기 제조 기업과 제품 양산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기능성 유산균과 세포 분석기 등 바이오 분야를 비롯해 신개념 풍

력발전용 장비 등 동력 분야에서 실용화 사업이 가능한 기술을 연구중이다. 

실용화 과제 발굴과 동시에 과학기술에 목마른 기업이 필요한 특허 기술

을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G텍몰’도 올해 초 선보였다. 바이오, 기

계, 나노 등 일반적인 키워드가 아닌 유산균, 웨이퍼 등 실제 기업이 찾기 쉬

운 키워드로 분류한 게 특징이다. 

박 소장은 “논문만으로 교수나 연구기관의 성과를 검증하다 보니 산업화, 

기술 이전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특허 기술을 지닌 교수

들과 협업해 과학기술과 실제 산업 현장의 간극을 좁히는 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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